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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1)

01. 성별 연금 격차의 개념과 측정

◆◆ 성별 연금 격차(gender pension gap)는 199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실시된 각국의 연금개혁이 남녀에게 얼마나 

다른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Bettio, Tinios & Betti, 2013).

●● 성별 연금 격차는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65세 이상 또는 65~74세 남성 수급자 대비 여성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얼마나 낮은지를 비율로 측정한 것임.

●― 그 수치가 ‘100’이면 여성의 평균 연금액은 ‘0’이 되어,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수준의 극단적 연금 격차가 발생한 것을 

의미함(식 1). 

1)   이 글은 이다미, 한겨레, 남재욱, 정해식. (2022). 『성별 연금격차의 국가비교 연구』(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 재정리한 것임.

––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서구–국가들은–사회정책의–주요–지표–중–하나로–성별–연금–격차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
있으며,–최근–성별–연금–격차는–점차–감소하는–추이를–보임.

––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자–수와–급여액이–매년–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남녀–간–수급률과–가입–기간–격차는–크게–벌어지고–
있음.–특히–여성은–유족연금–등의–파생적–수급권을–통한–급여–확보–비율이–여전히–높고–20년–이상의–장기–가입이–어려워–
적절한–수준의–급여를–보장받지–못하는–열악한–상황에–놓여–있음.

––성별–연금–격차의–개선은–여성의–연금–수급권–확보–및–가입–기간–확대를–위한–정책적–노력이–더욱–적극적으로–이루어질–때–
가능하다는–점을–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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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연금 격차를 측정할 때 포함하는 연금제도의 범위는 연구마다 상이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통계청(EUROSTAT)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통상 공·사적연금을 모두 합산한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최근에는 공적연금의 노령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직역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그리고 공적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까지 모두 포함하기도 함(Lis & Bonthuis, 2019).

◆◆ 성별 연금 격차는 서구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였으나(Ginn, 2003), 2013년 유럽연합(EU)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유럽 각국의 노후소득 영역에서 발생한 젠더 불균형의 결과를 수치화한 개념으로 성별 연금 

격차에 주목하기 시작함(Samek, 2016).

●● 전술한 개념을 중심으로 성별 연금 격차는 최근 들어 EU를 비롯한 국제기구 차원에서 노인빈곤율과 더불어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가 되었음.

●― 현재 EU는 관련 보고서에서 성별 연금 격차를 유발하는 고용 격차 요인(employment gaps)과 연금제도 요인(pension 

system compensation)을 각각 지수화한 ‘미래지향적 성별 연금 격차(the Forward-looking GPG Index)’를 

발표하였음.

●● 한편 한국에는 성별 연금 격차를 공식적으로 측정, 공표하거나 관리하는 지표가 없는 상황임(김혜경, 2022).

02. 한국의 성별 연금 격차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나, 매년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와 급여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입 기간과 수급자 규모에서 남녀 차이가 큼.

◆◆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많지만, 이후 남성 

가입자 수가 많아져 35세에 접어들면 남녀 간 가입자 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함(국민연금공단, 2021a)(그림 1).

●● 특히 35~39세 연령대에서는 여성 가입자 수가 남성보다 약 49.3만 여명 적은데, 이는 출산·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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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20년 12월 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1a). 2020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33호).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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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연령대의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특수직역연금 포함)을 

전체 인구, (남성을 제외한) 여성 인구 기준으로 각각 살펴보면 남녀의 가입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2)

●● 전체 인구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이들의 비율은 63.6%로,3) 경제활동인구의 88.7%를 

차지하며, 이를 여성 인구로 제한하면 그 비율이 각각 57.8%, 92.8%로 나타남(그림 2). 

2)   다만 이 같은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특정 시점에서의 스냅숏으로 측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적용 제외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가입 이력이 안정적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움.

3)   납부예외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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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공적연금 가입 실태(2020년 12월 말 기준, 전체 인구 및 여성)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12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를 산출하고, 8월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산출하였음.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른 것임.

2)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합계가 경제활동인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입률의 합계는 100을 초과할 수 있음.

3) 괄호 안의 수치는 여성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2020년 8월, 12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2021b).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단위: 천 명, %)

18~59세 총인구 31,253천 명(15,396천 명)

비경제

활동인구

8,839천 명

(5,823천 명)

경제활동인구 22,414천 명(9,573천 명)

국민연금 가입자 21,580천 명(9,651천 명)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1,392천 명

(626천 명)

지역가입자 6,898천 명(3,330천 명)

사업장가입자

14,320천 명

(6,013천 명)

임의가입자

362천 명

(308천 명)

납부예외자

3,098천 명

(1,388천 명)

소득신고자 3,800천 명 

(1,942천 명)

장기체납자

1,035천 명

보험료 납부자

2,765천 명

총인구

대비 비율(%)

28.3

(37.8)

9.9

(9.0)

3.3 55.8 4.5

(4.1)59.1(53.7)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 13.8(14.5)

4.6 77.8 6.2

(6.5)82.5(86.3)

◆◆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239만 5천여 명, 여성은 181만 9천여 명이며,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은 각각 64.4%, 37.5%로 남녀 차이가 상당히 큼(통계청, 2022).

●● 국민연금공단(2022)에 따르면 수급 유형별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노령연금 수급에서 50세 이상 

남성은 319만 1,600여 명, 여성은 187만 7,700여 명으로 둘의 격차가 큼. 특히 여성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78만 

5,200여 명으로 나타나 주로 파생적 수급권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점이 두드러짐(표 1).

●●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 수를 비교하면 남성 72만 8,900여 명, 여성 12만 500여 명으로 장기 

가입자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은 반면,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 수는 남성 117만 7,700여 명, 여성 100만 

6천여 명으로 격차가 크지 않음(표 2).

●―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된 50대와 60대 초반에서는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확보한 이들이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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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 연령대별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50∼60세 미만 43.0 111.4 12.3 5.8 20.5 4.5 10.2 101.1

60∼65세 미만 815.1 665.5 797.0 551.3 9.5 2.4 8.6 111.8

65∼70세 미만 988.0 729.2 973.4 588.0 5.2 1.5 9.4 139.7

70∼75세 미만 684.4 478.4 669.9 319.9 4.7 1.4 9.8 157.2

75∼80세 미만 469.9 371.7 457.6 231.6 2.8 0.8 9.4 139.3

80세 이상 298.8 317.7 281.2 181.2 1.0 0.4 16.5 136.1

소계 3,299.2 2,674.0 3,191.6 1,877.7 43.6 11.1 63.9 785.2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22),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2022년 6월 기준).

<표 2> 성별, 연령대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 현황

(단위: 천 명)

구분
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입 기간 10~19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50∼60세 미만 367.1 80.0 255.5 366.6 

60∼65세 미만 268.4 32.0 481.0 440.2 

65∼70세 미만 93.3 8.5 337.7 177.2 

70∼75세 미만 0.1 0.0 103.5 22.0 

75∼80세 미만 0.0 0.0 0.0 0.0 

80세 이상 0.0 0.0 0.0 0.0 

소계 728.9 120.5 1,177.7 1,006.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 2022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

03. 해외의 성별 연금 격차 추이

◆◆  LIS(Luxembourg Income Study) 미시 자료(Wave Ⅲ~Wave )를 활용하여 해외 13개국의 성별 연금 격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3).

●● 2018년 기준, 성별 연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40.5%)이며, 뒤를 이어 네덜란드(39.8%), 오스트리아 

(37.2%)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연금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덴마크로, 매 시기 10% 안팎의 수준임.

●● 지난 20여 년간 성별 연금 격차 감소 정도가 가장 큰 국가는 캐나다로, 1990년대 초반 약 36%에 달하던 것이 

2018년에는 21.7%로 14%p 가까이 감소하였음.

●― 캐나다는 보편적 기초연금(OAS)과 부조식 보충연금(GIS)을 통해 남녀의 연금 격차를 크게 낮춘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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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리스는 성별 연금 격차가 2007년만 하더라도 35.2%로 높았으나 이후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2007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강도 높은 연금개혁의 결과,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고액 수급자의 급여가 

즉각적으로 삭감되면서 성별 연금 격차가 크게 낮아진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2000년대 중반 이후 성별 연금 격차 추이

주: 공·사적연금 합산액 기준.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에서 추출하여 저자 작성.

■ 2004-2007년   ■ 2008-2011년   ■ 2012-2015년   ■ 2016-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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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아울러, 여성이 얼마만큼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적연금 수급률을 살펴본 결과, 

거주 기반 (준)보편적 기초연금 혹은 기여-급여 연계가 약한 정액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대체로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4).

●● 대표적으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는 65세 이상 여성의 약 99%가 공적연금을 수급함. 이는 수급 개시 연령 

이상의 모든 여성 노인이 수급권을 확보하였음을 보여 주는 결과임.

●● 독일을 제외한 대륙유럽과 남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남유럽에서 그 

수준이 대단히 낮게 나타남.

●―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그 비율이 70%대 초반에 그치는데,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 

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70%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 이력과 강하게 연계된 소득비례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재분배 기능이 부재한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저조한 것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 기간과 관련이 깊음.

●― 독일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이 5년에 그쳐 여성이 크레디트 적용만으로도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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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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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에서 추출하여 저자 작성.

■ 2004-2007년   ■ 2008-2011년   ■ 2012-2015년   ■ 2016-2018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단위: %)

◆◆ 이처럼 성별 연금 격차와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비교하면,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별 연금 격차가 작은 것은 아니며, 전체 노후소득에서 재분배 기능이 약한 연금제도의 비중이 높을수록 성별 

연금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예로, 네덜란드는 거주 기반 기초연금을 통해 거의 모든 여성이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 공급을 늘려 온 결과, 준의무적(quasi-mandatory) 기업연금에서 높은 수준의 

성별 연금 격차가 발생함.

04. 정책 제언

◆◆ 첫째, 노후소득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 격차를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

●● 성별 연금 격차는 불평등의 또 다른 차원 중 하나로, 연금제도를 통해 재생산되는 성별 격차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음.

●● 한국은 주로 국민연금 남녀 가입률과 수급률을 통해 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남녀 격차를 포착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만큼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표로서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둘째, 한국에서는 여전히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급여를 확보하는 여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성별 연금 격차의 

개선은 개별적 수급권 확보 및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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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크레디트 확대가 

시급하며, 최소 가입 기간 단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과정에서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높이고, 성별 연금 격차를 줄인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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